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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end of research on suicide among adults in Korea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on this topic. Using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 Citation Index (KCI),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79 studies related to

suicide among adults were identified. Years published ranged from 2004 to 2018.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tudy.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tudy. Research on suicide among adults started from 2004 

and the number of publications was the largest in 2016, but since then it has gradually decreased. The 

most frequent research question in those studies was about the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among adults.

The most frequent academic field in which studies were published was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research

subjects were mostly general public samples rather than individuals at risk or individuals whose occupations

are reported to have higher suicide rates. In addition, only 20 of the 79 studies belonging to the typology

of the course of suicide. The most frequent methodology utilized was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with

structured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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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성인들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2015)에서는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20~50대 성인 3명 중 1명이 현재 

행복하지 않고, 그중 우울증(28%), 불안장애(21%), 분

노장애(11%)가 의심되어 전문가적 상담개입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기는 부모와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서 성인중기로 갈수록 직업생활과 사회

에서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시기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획득과 상실, 다방향성

과 다차원성, 개인내적 변화 등으로 제2의 사춘기로 

불릴 만큼 심리적인 위기감을 절박하게 경험하는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에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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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에(Jeong, 2016) 성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살을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

실을 초래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

러나 2016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34.1

명, 한 해 동안 총 자살 사망자 수는 12,432명으로

(Statistics Korea, 2017) 한국의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중은 44.8%이고, 30대에서도 36.9%로 2위인 

암(20.7%)보다 높으며 40~50대의 경우에는 암 다음으

로 자살이 높았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시도나 자

살사고의 경우가 자살성공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이와 같이 성인 자살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인 자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는 경제적인 부분

도 포함된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약 6.5

조원으로 이 중 20~40대인 초기성인의 손실비용은 5.2

조원으로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이는 생산적 경제활동

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의 자살이 사회경

제적 손실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

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이 맞물려 자살문제가 인

구감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다양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Choe, 2009).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

다준다. 자살은 성공할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

과로 이어져 사후개입 자체가 어렵고, 남겨진 가족들

의 정서와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살로 인

해 가족구성원을 잃은 유가족들은 상처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 Kim(2014)은 자살로 사별한 유가족들은 일

반적으로 사별한 유가족에 비해 심리적 고통이 더 강

렬하고 복합적인 비탄의 애도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

다. 또한 자살로 사별한 유가족들은 다른 사별에 비해 

3배의 상실감을 느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분노와 자살 생각 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Byeon(2014)과 Kang(2015)도 많은 유가족들이 분리고

통과 반복적 복합비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자살 유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사회부

적응 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이지

만,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대처가 미숙하고 이를 다루

는 방법이나 상담, 교육 등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Kim, 2012). WHO에서도 가까운 

사람의 자살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이들도 자살시도와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족구성원의 자살을 경험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약 6~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s cited in 

Jeglic, et. al., 2005; Park, 2010),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유가족을 포함하여 6~8명 정도 

된다고 하였다(Crosby & Sacks, 2002). 

특히 대부분의 성인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확률

이 높고, 배우자와 자녀를 둘 확률이 높다. 또한 활발

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이 자살할 

경우 자살자의 주변인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 자살로 인한 주변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YTN &　YTN PLUS(2018)은 자녀인 다음 세대로

까지 직접적으로 전수될 수 있고, 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 다른 유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아내의 자살위험

률이 16배 높고, 아내가 자살할 경우 남편의 자살위험

률이 46배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살의 부정적 영향

은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

인들이 자살하는 경우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Nam, 2008; Kim, 2011; Han, 

2012)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로 인한 후속 모방자살은 평상시 보다 20배 이

상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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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74년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처음 사용한 ‘베르테르 효과’는 자

살의 전염성을 일컫는 말로써 일반인들의 자살 동조 

현상을 심각하게 유발시켜 똑같이 고민에 빠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

으로 결정하고 적용한다고 하였는데(Bea & Tae, 

2010),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대

부분 성인인 경우가 많기에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인 자살이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성인 자

살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인과 

관련된 자살 논문은 2004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의 자살 논문보다 뒤늦게 발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자살 관련 연구

들은 주로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발표되

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대상에 비해 

연구 자료가 적은 편이었으며, 성인 자살과 관련된 동

향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성인 자살은 더 이상 개인

의 문제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숙고하며 우리 모두

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기존의 성인 자

살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성인 자살에 대한 연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성

인 자살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성인 자살과 관련된 논

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성인 자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성인 자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자살에 관한 연도별 논문 수, 발표 유형 

및 학문분야,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성인 자살 연구의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성인 자살 연구의 발전적 진행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성인 자살 연구에 발전적 진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해 연

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내용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200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인 자

살에 대해 연구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에 해당하

는 논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학자들에 

따라 성인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인의 연령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민법에 의

하면 성인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성인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다. 그러나 Havighurst 

(1972)의 발달과업이론에서 초기 성인기를 만 18~30

세, 중년기를 30~60세로 성인에 해당하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인은 법률적 측면과 Havighurst(1972)의 

발달과업이론이 모두 포함되는 연령인 만 18세 이상

부터 65세 미만의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논문들은 학위논문 34

편과 학술지 45편으로 총 79편의 논문을 연구대상 논

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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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category Details

Basics Publication year, Thesis and academic journal, Academic field

Subject of research
Reality and phenomenon of adult suicide, Variables related to adult suicid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adult suicide, 
Development of Adult Suicide Scale, Subtype classification of adult suicide.

Object of research
1) Object of study(General public, Specific target)
2) The course of the suicide(stress factors, negative thoughts, depression, suicidal idea, approaching suicidal tools, suicidal 

attempt, suicide)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Table 1. Classified category and details

3. 자료수집 및 선정방법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사용한 검색어는 ‘성인 자살’, ‘성인’, ‘자

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사고’, ‘자살 현황’, 

‘자살 태도’, ‘자살행동’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성

인 자살에 대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은 청소년과 

노인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연도를 제

한하지 않고 검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156편의 자료

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거쳐 최종논문을 선정하

였다. 

첫째,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확인

하여 성인기준인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

하지 않는 자료들을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 외에 다른 연령이 

포함되어있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내용이 성인 자살에 대한 내용일지라도 

연령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

였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학교 내 상담교사와 같이 연

구대상자가 성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연구

는 포함시켰다.

넷째, 동일 연구자가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 발표한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위에 제시한 선정기준에 따라 학위논문 34편과 학

술지 45편으로 총 79편의 논문이 최종 선정되었다. 

4. 분석절차 및 방법

자살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던 선행연구

(Kim, et. al., 2008; Kim & Heo, 2010; Hong, et. al., 

2013)들과 분류범주 선정 절차가 언급되어 있는 연구

(Seon & Kim, 2007; Jo, et. al., 2010; Kim, et. al., 2019; 

Choi & Hong, 2019)들을 고찰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

도록 수정하여 선정한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분류범주

는 크게 기초사항(출판연도,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구

분, 학문분야), 연구주제(성인 자살 실태 및 현상, 관련

된 변인, 예방 및 개입, 척도 개발, 하위유형 분류), 연

구대상(연구대상자, 자살경로별 분석), 연구방법(양적

연구, 질적연구)로 정하였다.

성인 자살의 동향분석을 위해 분류범주에 해당하

는 논문편수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논

문이 분류범주 세부내용에 중복되어 포함되는 경우에

는 Park(2005)이 제시한 평정방법과 같이 논문 한 편 

당 1점씩 부여하되 한 편의 논문이 두 가지 세부내용

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0.5점씩 부여하고, 세 가지 세

부내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0.3점씩 부여하는 방식

으로 점수를 제시하였다.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

법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

자들이 독립적으로 평정을 실시하고 불일치가 발생한 

논문은 함께 검토하고 합의한 후에 결정하였다. 이러

한 방법으로 코딩한 후에 SPSS PASW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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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도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수 분석

2004년에서 2018년까지 성인 자살에 관해 발표되

었던 논문들의 빈도변화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나있다. 성인 자살에 관해 발표된 논문 수를 분석

해보니, 2004~2010년까지는 1~3편 정도로 논문이 발

표되었고, 2011년부터 4편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면

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연도는 

2016년으로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

로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니, 2000년 중반 이후부터 2011년까지 

논문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10년에 

연구된 논문의 수는 이미 20편 이상이었다(Chang, 

2011). 노인자살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 자

료들에서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많은 연구 자료들

이 발표되었으며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연구된 자

료만 해도 100편이었다(Hong, et. al., 2013). 즉,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들이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 연구들에 

비해 연구 자료가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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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papers by year.

한국 성인 자살의 논문을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따

라 연도별로 분석해볼 때, 학위논문은 총 34편으로 석

사학위논문이 28편, 박사학위논문이 6편이었다. 성인 

자살에 관한 학위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시기는 

2004년으로 석사학위논문이었으며 2편이 발표되었

다. 2007~2008년까지 발표된 석사학위논문의 수를 보

면 각각 1편씩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2005년과 

2009~2011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었다. 그러나 2012

년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2편 이상 발

표되었다. 박사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

된 시기는 2016년으로 4편이었고, 2010년, 2017년도에

만 각 1편씩 발표 되었다.

성인 자살에 관해 연구된 학술지는 총 45편이며, 처

음으로 발표된 시기는 2006년으로 학위논문보다 약 2

년이 지난 이후 발표되었다. 2005~2010년까지는 1~2

편정도 발표되었으며, 2009년에는 학위논문과 공통되

게 발표된 논문이 한 건도 없었다. 2011년도는 5편이 

발표되었고, 학위논문과 비교했을 때에 가장 큰 차이

가 나타나는 연도이다. 2012~2013년에는 1~2편으로 

발표된 논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14년부터

는 지속적으로 3편 이상의 학술지가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발표된 연도는 2016년

으로 9편이며, 연도별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수

는 <Table 2>와 같다.

Year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2004 2(2.5) - - 2(2.5)

2005 - - 1(1.3) 1(1.3)

2006 - - 1(1.3) 1(1.3)

2007 1(1.3) - 1(1.3) 2(2.5)

2008 1(1.3) - 2(2.5) 3(3.8)

2009 - - - 0

2010 - 1(1.3) 2(2.5) 3(3.8)

2011 - - 5(6.3) 5(6.3)

2012 4(5.1) - 1(1.3) 5(6.3)

2013 2(2.5) - 2(2.5) 4(5.1)

2014 2(3.7) - 7(8.9) 9(11.4)

2015 5(6.3) - 3(3.8) 8(10.1)

2016 3(3.8) 4(5.1) 9(11.4) 16(20.2)

2017 4(5.1) 1(1.3) 8(10.1) 13(16.5)

2018 4(5.1) - 3(3.8) 7(8.9)

n
(%)

28
(35.4)

6
(7.6)

45
(57.0)

79
(100)

Table 2. An analysis of trends by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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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발표유형 및 학문분야별 분석

성인 자살과 관련해 연구한 논문 79편의 논문 발표

유형 및 학문분야별 동향은 <Table 3>와 같다. 먼저 

학위논문 발표유형을 살펴보면 선정된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은 28편(35.4%), 박사학위 논문은 6편

(7.6%)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더 많이 발표되었다. 석

사학위 논문의 분야별 동향을 분석해보니, 상담심리

학이 11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사회복지학 5

편, 보건간호학 4편, 신학 4편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사회정책학, 범죄학, 경찰학 분야에서 1편씩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사학위 논문의 분야별 

동향을 분석해보면, 보건간호학가 2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의

학, 가족학에서 1편씩 발표되었다. 

학술지 논문은 45편(57.0%)으로 학위논문과 비교해

본다면, 학술지가 학위논문 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차

이가 크지는 않았다. 분야별 동향을 분석해보면 보건

간호학이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심리학 분야도 

13편으로 거의 비슷하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 6편, 의학 5편으로 발표되었고, 

그 외에 신학, 스트레스의학, 범죄학, 사회정책학, 통

계학, 치안행정학, 여성정책학에서 1편씩 발표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Field of study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Counseling 
psychology

11
(13.9)

1
(1.3)

13
(16.5)

25
(31.6) 

Health nursing
4

(5.1)
2

(2.5) 
14

(17.7)
20

(25.3)

Social welfare
5

(6.3)
1

(1.3)
6

(7.6)
12

(15.2)

Medicine -
1

(1.3)
5

(6.3)
6

(7.6)

Theology
4

(5.1)
-

1
(1.3)

5
(6.3)

Etc
4

(5.1)
1

(1.3)
6

(7.6)
11

(13.9)

n
(%)

28
(35.4)

6
(7.6)

45
(57.0) 

79
(100)

Table 3. An analysis of trends by field of study

성인 자살에 대해 발표된 전체 연구들을 학문분야

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된 분야는 상담심리

학으로 25편(31.6%)이었고, 그 다음은 보건간호학 20

편(25.3%), 사회복지학 12편(15.2%), 의학 6편(7.6%), 

신학 5편(6.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자

살 논문이 상담심리학과 보건간호학 분야에서 45편

(56.9%)으로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주제 분석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주제를 크게 5

개의 주요 연구주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구는 성인 자살과 관

련된 변인으로서 전체의 72.8%를 차지하였다. 

Subject of research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Adult suicidal reality 
and phenomenon

1.5
(1.9)

3
(3.8)

5
(6.3)

9.5
(12.0)

Variables related to 
adult suicide

20
(25.3)

3
(3.8)

34.5
(43.7)

57.5
(72.8)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adult 
suicide

6.5
(8.2)

-
2.5

(3.2)
9

(11.4)

Development of Adult 
Suicide Scale

- -
2

(2.5)
2

(2.5)

Subtype classification 
of adult suicide.

- -
1

(1.3)
1

(1.3)

n
(%)

28
(35.4)

6
(7.6)

45
(57.0)

79
(100)

Table 4. An analysis of trends by Subject of research

그 다음으로는 성인 자살 실태와 현상에 대한 연구

가 12.0%로 자살생존자, 자살예방 실태, 신세대 병사, 

응급실 내원 환자, 자살관련 행동 회복과정, 자살위기 

개입, 자살시도 여성, 청년자살 충동, 군대 문화와 관

련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성인 자살 예

방 및 개입의 연구가 11.4%로 자살충동, 통합적 상담

방안, 성경적 상담,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였으며, 성인 

자살 척도 개발은 2.5%로 자살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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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General public ordinary person 12(15.2) 1(1.3) 18(22.8) 31(39.2)

Specific target

undergraduate 5(6.3) - 7(8.9) 12(15.2)

soldier 5(6.3) - 4(5.1) 9(11.4)

suicide-related person 1(1.3) 3(3.8) 5(6.3) 9(11.4)

specific age 2(2.5) - 6(7.6) 8(10.1)

specific place 1(1.3) 1(1.3) 1(1.3) 3(3.8)

a melancholiac - - 2(2.5) 2(2.5)

 inpatient 1(1.3) 1(1.3) - 2(2.5)

ect 1(1.3) - 2(2.5) 3(3.8)

n(%) 28(35.4) 6(7.6) 45(57.0) 79(100)

Table 5. An analysis of trends by objec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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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adult suicide 

낙인척도 개발연구였고,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 분류

는 1.3%로 자살유형분류 연구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자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의 주제를 중점에 두고 연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 분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다시 세 가지 하

위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Figure 2>와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성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로서 56.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 자

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심리적 요인,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 관계중독, 성별과 연령대별, 우울, 자

기체계 손상, 도움관련 행동, 대인관계 문제, 신체불만

족, 불안정 성인애착, 취업상태, 음주흡연, 자살생각, 

고용 불안정, 완벽주의,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사회

적지지, 생활 스트레스, 미래지향, 아토피 피부염, 외

상, 지역생태, 정서지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유형은 성인 자살과 상관이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서 37.4%가 여기에 포함된다. 성인 자살과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는 자기애, 자살사고, 신체활동, 

심리적 부검, 자살에 대한 낙인, 도움추구, 지각된 스

트레스, ADHD, 자아정체감, 부모에 대한 애착, 외상 

경험자 탄력성, 가족응집력, 스트레스 취약성, 불안, 

수면의 질, 심리적 특성, 자살인식태도, 결정요인, 자

아존중감, 충동성, 발생시점, 우울, 생명윤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성인 자살의 

영향을 받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6.1%로 나타났으며 

도움관련 행동, 취업스트레스, 충동성 및 자살실행력, 

부적 정서경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대상 분석

1) 성인 자살관련 연구 대상자 분석

성인 자살관련 논문의 대상자 현황은 <Table 5>와 

같다. 분석한 결과 특정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은 48편



24  Crisisonomy Vol.15 No.9

(60.8%)을 차지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1편(39.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대상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군

인과 자살자 관련인이 9편으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살자 관련인은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

구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다. 그 다음으로 성인 중에

서 특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이었고, 특

정 장소를 선정하여 연구한 논문이 3편, 우울증 환자

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씩이었다. 기

타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아토피 피부염자, 연애 

경험자였으며 1편씩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 성인 자살관련 논문이 특정 대상에서 좀 

더 활발히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2017)에서 보고한 

실제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대상자의 1위는 무직, 가

사, 학생으로 전체 자살자의 45.6%(4,132명)을 차지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대상자의 연구가 많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인의 여러 일반적 특성인 

거주형태, 종교, 배우자 유무, 연령대 별 차이, 다양한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세분화 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한된 대상만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고, 

자살자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개별적인 심리적 고통

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2) 자살경로에 따른 유형분석

자살경로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며, 

Bae & Woo(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살 경로의 내

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자살경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은 스트레스 요인으

로 사회적 스트레스나 삶의 사건, 가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을 의미

한다. 스트레스 수준이 지속적이거나 강하게 받는 경

우, 부정적 사고나 우울을 경험하는 수준이 되기 시작

하고, 부정적 사고나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살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살 사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자살을 하는데 사용

되는 도구에 접근하거나, 자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그 다음 단계인 자살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살계획이 자살시도로 이

어지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자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본 연구에서의 제시한 자살경

로이다.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들의 연구 대상자들이 이러

한 자살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석해보니, 총 79

편의 논문들 중에서 20편만이 자살경로 유형에 속하

는 연구 대상자들이었으며, 나머지 59편은 스트레스

나 자살시도 행동 등 자살경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

는지를 체크하는 문항이 없는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자살경로에 따른 유형분석은 총 20편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으며, 한 논문 안에 여러 수준의 자살경로 유

형이 포함되어있어 Park(2005)의 평정방법에 따라 한 

논문 당 점수는 1점으로 하되 한 논문 안에 두 가지 

수준의 자살경로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0.5점씩 부여하였고, 세 가지 수준의 자살경로 유형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0.3점씩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

한 평정방법을 사용하여 자살경로 유형에 해당하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자살경로에

서 가장 많이 발표된 유형이 자살사고(생각)로 8편

(3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살시도가 7편(28.8%)

이 발표되었으며 자살은 4편(18.3%)이 발표되었다. 부

정적 사고 및 우울도 4편이지만 중복된 논문이 있어 

3.5점(16%)이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1편

(4.6%)이었고, 자살도구접근 및 계획이 1편이지만 역

시 중복된 논문이 있어 0.3점(1.4%)로 가장 점수가 낮

았다.

자살경로 유형 중에서 자살사고(생각)나 자살시도

에 해당하는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는 1회 이상 자살에 

대해 생각 혹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었고, 자살에 해

당된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들은 심리 부검의 방식과 

경찰이나 군대에서 기록된 자살사건기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이었다. 부정적 사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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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ethod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15(19.0) 1(1.3) 22(27.8) 38(48.1)

Secondary data analysis 6(7.6) 1(1.3) 10(12.7) 17(21.5)

Content analysis 1(1.3) - 6(7.6) 7(8.9)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4(5.1) - 3(3.8) 7(8.9)

Interview technique 1(1.3) - 2(2.5) 3(3.8)

Phenomenological study 1(1.3) 1(1.3) 1(1.3) 3(3.8)

Grounded Theory - 1(1.3) 1(1.3) 2(2.5)

Narrative exploration - 2(2.5) - 2(2.5)

n
(%)

28(35.4) 6(7.6) 45(57.0) 79(100)

Table 7. An analysis of trends by research method

하는 논문들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스트

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연구보다는 일반 성인

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자살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가장 

낮은 점수였던 자살도구접근 및 계획 수준에 해당하

는 논문은 자살사고(생각)부터 자살시도까지의 과정

들에 대해 모두 다룬 논문이었다.

The course of the 
suicide

Thesis
Journal n(%)

Master Doctorate 

suicide
2

(9.1)
-

2
(9.1) 

4
(18.3)

suicidal attempt
1 

(4.6)
3

(13.7)
2.3

(10.5)
6.3

(28.8)

approaching suicidal 
tools

- -
0.3

(1.4)
0.3

(1.4)

suicidal idea
4

(18.3) 
-

2.8
(12.8)

6.8
(31.0)

negative thoughts
1 

(4.6)
1 

(4.6)
1.5

(6.9)
3.5

(16.0)

stress factors - -
1 

(4.6)
1 

(4.6)

n
(%)

8
(36.5) 

4
(18.3)

9.9
(45.2)

21.9
(100)

Table 6. An analysis of trends by the course of suicide

5.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인 <Table 7>을 살펴보

면, 양적 연구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

구방법이 38편으로 전체 논문 중에서 48.1%를 차지하

였고, 그 다음으로 이차자료 분석은 17편으로 21.5%였

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내용 분석과 문헌 연구가 7

편으로 8.9%, 면담기법과 현상학적 연구는 각각 3편으

로 3.8%, 근거이론과 내러티브 탐구는 2편으로 2.5%

에 불과했으며 혼합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 성인 자살관련 연구방법의 대부분이 설문조

사나 이차자료 분석 등의 양적 연구방법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활용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자살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

하고 성인 자살 관련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

색하여 이를 통해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성인 자살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

으로 하였고, 성인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성인 연령의 기준이 연구자마다 달랐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선정을 위해 학위

논문 및 학술지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한국학술정보(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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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을 활용하여 156편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논문 79편을 SPSS PASW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성인 자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

과 후속연구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의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성인에 

대한 자살관련 연구가 청소년과 노인에 비해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고 적은 편이며, 논문의 수는 점차 늘어

났다가 2016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1980년에, 노인은 1996년

에 처음으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은 2004년으로 가장 늦게 발표되었다. 또한 

Chang(2011)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2010년에 이미 20편 이상이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논문(Hong, et. al., 2013)의 경우에도 2011년도부

터 2013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총 100편 이었다. 그에 

비해 성인 자살에 대한 논문은 2018년까지 연도별 가

장 많이 발표된 논문의 수가 16편으로 다른 대상에 비

해 연구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 자살 연구가 청소년 자살 연구와 노인자살 연

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는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과 관련된 기관들(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

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이 비교적 많은 편

이지만, 성인 대상의 기관들은 한정되어 있어 연구 개

입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과 관

련된 기관처럼 성인의 자살 고민도 함께 나누어 더 이

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성인 

자살개입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인 자살의 

논문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는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2017)에서 연령대별 자살현

황에 대해 살펴보니 10대는 인구 10만명 당 4.7명, 20

대는 16.4명, 30대는 24.5명, 50대는 30.8명, 60대는 

30.2명, 70대는 48.8명, 80대 이상은 70명로 연령이 높

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20~60대도 자살

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과 성인, 노인 중

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연구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성인

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학생이나 군인을 제외한 다른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성인이 자살하게 되면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더

불어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YTN &　YTN PLUS, 2018). 

따라서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나 개인이 해결

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

서의 문제로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함께 자살에 대

해 마음을 나누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을 숙고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성인 자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성인 자살에 대해 학문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상담심리학과 보건간호학의 분야가 56.9%로 전체 연

구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성인 자살과 관련되어 상담과 보건

간호 분야가 타 분야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총 6편에 

불과하여 향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과 심리적 외상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인 자살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왜냐하면, 성인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은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인 복합적 원인의 작용으로 발

생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인과적인 설명이 불가

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의 역동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

해 깊이 있는 이해와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양한 다른 전공 분야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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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성인 자살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개입을 위해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연구주제를 크게 5개의 주요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주제는 성인 자

살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전체 연구 목록에서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인 자살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어 다차원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Berk, 2005). 성인 자살이 매우 폭넓

은 영역에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들

에 대한 연구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성인 자살 실태와 현상에 

대한 연구주제가 12.0%로 드러났다. 자살생존자 자살

예방 실태, 신세대 병사, 응급실 내원 환자, 자살관련 

행동 회복과정, 자살위기 개입, 자살시도 여성, 청년자

살 충동, 군대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에 해당되는데 

제한된 성인 자살의 실태와 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태와 현

상의 파악은 향후 성인 자살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인 자살의 예방 및 개

입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11.4%로 드러났다.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인 자살의 문제에 비해 예

방 및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성인 자살과 관련되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청년 실업률의 

증가, 고학력화 현상, 조기 퇴직, 이혼 위기, 막중한 책

임과 의무로 인한 중년기 위기감 등 성인의 다양한 특

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어 성인 자살 척도개발 연구는 2.5%

로 자살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척도 연구로만 2편

에 불과하였다. 척도들은 표집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

집⋅분석한 것으로서, 연구에서 보다 타당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Park, 2005), 성인 자살 연구

와 관련되어 다양한 척도 개발 연구에 대해 제한적인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 분

류는 1.3%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나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의 상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자살을 유형

화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인 자살의 하위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성인 자살의 하위유형 분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5개의 주요 주제를 살펴 본 결과, 성인 자

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자살의 실태와 현상, 성인 자살의 예방과 

개입, 성인 자살 척도 연구, 성인 자살 하위유형 분류

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연

구주제라고 본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다시 세 가

지 하위유형인 성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

한 연구, 성인 자살과 상관이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인 자살의 영향을 받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

였다. 결과적으로 성인 자살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

하고 있는 변인으로는 자살사고, 사회적 활동과 역할, 

자살 시도, 우울, 심리적 취약성, 사회적 역할, 사회적 

낙인, 스트레스, 중독, 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기가 사회경제 및 대인관계에서 막중

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시기로서 심리적 어려움

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는 Jeong(2016)의 연구 결과와 부합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

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자살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

한 연구주제들의 분석을 통해 성인 자살의 연구에서 

관심과 초점이 되는 특정주제를 파악하여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며, 국내 연구에서 어떠한 주제

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 향후 성인 자살 

연구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특정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이 60.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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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논문은 39.2%였음이 확인되었다. 특정 대상

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자살시도를 경

험한 대상이나 자살자와의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는 미미하였다. Kim(2012)은 자살자와의 관

계 양상에 따라 심리적 고통과 반응의 강도가 다르다

고 보고하였는데, 자살자와의 관계에 따른 심리적인 

경험과 상담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의 여러 일반적 특성인 거주형태, 종교, 

배우자 유무, 연령대 별 차이, 다양한 질환의 유무 등

에 따라 세분화 하지 않고,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제한된 대상만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2017)의 한국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무직, 가사, 학생의 자살률이 1

위로 전체 자살자의 45.6%(4,132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로 13.5%(1,218명), 단순

노무 종사자가 7.3%(661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6.7%(610명)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 자살 연구결과 

이에 해당하는 관련 대상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자살현황과 관련되어 높은 자살률을 보

이는 대상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시도될 필요가 있으

며, 자살자 관련인이나 자살 시도경험이 있는 대상자 

등 자살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

상들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

어 일반 대상에서도 좀 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중에서도 자살고

위험자와 관련된 선별과 개입에 대한 연구도 추후 반

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연구대상을 Bae & Woo(2011)이 제시한 자

살의 경로 과정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보니, 자

살경로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이 79

편 중에서 20편만 해당되었다. 자살경로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수준은 ‘자살사고(생각)’와 ‘자살시도’였

다. 이 수준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1회 이상 

자살에 대해 생각 혹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에 대해 연

구한 부분이었다. 단순히 1회 이상의 자살생각 혹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뿐만 아

니라 자살 발생빈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

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자살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자살경로 유

형 중에서 자살은 사망했음을 의미하기에 연구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심리부검에 대한 내

용과 경찰이나 군대에서 기록된 자살사건기록지를 통

해 심리적 원인과 자살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사고, 스트레스요인, 자

살도구 접근 및 계획 순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부정적 사고 및 우울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은 모

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스트레스 요

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연

구보다는 일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들과 자살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자살도구접근 및 계획 수준에 있는 논

문은 자살사고(생각)부터 자살시도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모두 다룬 논문이었다. 이는 부정적 사고 및 우울

이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사고(생각)를 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연구(Park, et. al., 2014; Cho, 2016)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Rihmer(1996)는 자살예방을 낮은 수준의 자살위험

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향후 자살의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들이 발표된다면, 자

살경로의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

준의 자살경로로 향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의 기

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자살계획 수준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살계획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과 접근

할 확률이 높은 자살예방센터, 정신과, 정신건강복지

센터, 상담기관, 복지시설 및 복지관, 종교기관 등의 

기관에서 자살위험을 사전에 선별해낼 수 있는 한국

화된 성인 자살 도구의 개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제 이러한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으나 자

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져 자살 



Research Trend on Adult Suicide in South Korea  2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에 실존적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

적으로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성인 자살 개입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지

법과 이차자료 분석을 활용한 연구방법이 전체 분석

대상 연구들 중 69.6%를 차지하며 양적연구에 편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살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삶을 이해해야만 하

는데(Nam, 2009),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일

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질적 연구방법과 혼합 연구방법의 상대적인 부족현상

은 향후 국내 성인 자살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으로 생각된다.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

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인 자살 연구 진행시 연구대상을 쉽게 접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질적 연구방법들 사이의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성인 자살의 

시도경험이나 자살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경

험에 대한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성인 자살 연

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다양성은 성인 자살에 대한 치료적 대안을 세

워 현장에서의 적용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 유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

인 복합적 비애, 정서적 고통, 심리적 외상 등 자살 유

가족들에 대한 내면의 경험과 현상에 대해 생동감 있

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따

라서 자살시도를 경험한 대상자나 자살 유가족 등의 

주변인을 통한 심층면담이나 추적관찰의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심리적 특성에 대한 좀 더 심도있고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하겠고, 이런 성인 자살의 본질적이

고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는 향후 성인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인 자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나 자살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

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표된 성인 자살

에 관한 연구는 2004년 이후 진행되어 2016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의 연구들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에 대해

서도 다른 연령대의 자살논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주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문분야별로는 상담 분야가 활발하게 이뤄

졌으나 분야별 다양성이 부족하였음이 드러났다. 연

구대상은 한국자살현황(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7)에서 보고된 높은 자살률을 가진 대상자나 자살 

관련인에 해당하는 연구는 많이 없었고, 자살과정에 

따른 유형분석에서도 자살과정에 속하는 대상자들보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방법은 대부분 양적연구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향후 성인 자살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성인 자살 연구가 다른 대상에 비해 역

사가 짧고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문의 수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성인 자살을 개인의 문제

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자살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숙고할 나눔의 장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성인 

자살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전반적인 삶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

한된 국내 성인 자살 연구에 대한 연구 설계, 연구 분

야, 대상자 선정, 연구 방법에 있어서 특정 분야 중심

의 연구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모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자살 연구에 이

어 실제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주변인, 자살유가족, 자

살 시도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에 대해 더욱 깊이 통찰하고, 더불어 좀 

더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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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인 자살과 관련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자살위험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연

구와 효과적인 연계 시스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더불어 성인 자살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심리적 개

입으로 추후 성인 자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적 접근과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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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자살 연구의 동향 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성인 

자살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한국

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9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 자살 연구는 2004년 이후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가장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는 점차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주제는 성인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고 있었고, 학문분야별로는 상담심리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실제 자살

률이 높은 대상이나 직업군들 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들 중에 자살 

경로과정에 따른 유형에 속하는 논문은 총 79편 중에서 20편만 진행되고 있었고, 연구방법은 양적연

구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성인 자살, 연구 동향,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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